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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 올바른 보관 방법, 퇴비 관련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 안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3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축분뇨를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질소, 인 등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든 것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퇴비 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농가에서는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퇴비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2.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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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주요 내용

□ 퇴비 관련 주요 위반사례

o 퇴비화 검사 미실시, 퇴비 보관 부적정, 미부숙 퇴비 살포

□ 가축분뇨 퇴비 기준

o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부숙도 기준,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o (정의) 가축분뇨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o (검사주기) 허가대상 농가 연 2회, 신고대상 농가 연 1회

o (검사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 지방농업

진흥기관 등  ※ 농사로(www.nongsaro.go.kr) 통해 확인 가능

□ 올바른 퇴비 보관방법

o (주의사항)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금지

o (축사내) 빗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

o (외부보관) 비닐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고정

□ 퇴비 살포 요령

o (살포 전) 퇴비를 충분히 부숙 시킨 후 부숙도 검사

o (살포 시) 적정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 살포 후 바로 경운 및 로터리

작업 실시, 퇴비 반출 또는 살포 후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붙임2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